
운문 문학 개념

6. 감정이입
: 화자의 정서(감정)를 외적 대상물에 이입해 표현하는 기법
1) 감정이입의 성립 조건
외적 대상물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 + 화자의 정서와 외적 대상물의 정서가 일치

2) 감정이입물과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

7. 활유법, 의인법(인격 부여)
1)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
인간이 아닌 것을 인칭 대명사로 호칭 ex) ‘백구야‘, ’꽃아‘, ’너‘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처럼 사고, 행위 ex) ‘나무가 춤을 춘다‘

2) 의인법과 활유법의 관계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활유법도 성립
활유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인법이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존재
   

ex)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의인법(O), 활유법(O)
ex) 노을은 나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피고 있었다. → 의인법(X), 활유법(O)

8. 설의법
: 화자가 궁금하지 않은데 의문문을 사용하는 기법 (질문 목적이 아닌 강조 목적)
물음의 방식 활용 (O), 의문문 활용 (O), 의문형 종결 어미 활용 (O), 화자의 의문 표현 (X)

9. 대구법
: 유사한 통사 구조(문장 구조)의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하는 기법 → 리듬감을 주는 효과
해석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존재 (두 문장 간의 의미는 유사하거나 반대일 것)
ex)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주의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단순 반복과 구분!
(대구법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해야 함 →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구법 X)

10. 연쇄법
: 앞 문장의 마지막 시어나 시구로 다음 문장이 시작하는 기법
ex)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10. 연쇄법
: 앞 문장의 마지막 시어나 시구로 다음 문장이 시작하는 기법
ex)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11. 감각적 이미지
→ 거의 모든 시에 존재

감정이입물 : 화자의 정서를 대신하는 외적 대상물

객관적 상관물 :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이용된 외적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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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술자 교체(=시점 이동=화자 변화)
3인칭 호칭으로 서술되던 인물이 1인칭 호칭(‘나’)로 서술되거나 그 반대일 경우 서술자가 교체된 것!

- 예외1) ‘나’로 나오던 인물이 없어지고 다른 인물들의 내면이 직접 서술되는 경우
- 예외2) 1인칭이 유지된 채로 ‘나’가 바뀌는 경우

2. 객관적 서술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서술되지 않아야 객관적 서술

    
→ 4가지 시점 중, 객관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뿐!
※ 우리나라 소설 중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작품은 거의 없음
  

3. 의식의 흐름
: 인물의 내면을 여과 없이 즉각적으로 서술하는 기법 → 시간의 흐름 지연
ex)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
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속에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4. 순행, 역순행
1) 순행 : 시간 순 전개

2) 역순행 : 시간 역순 전개

5. 갈등
1) 내적 갈등 : 인물의 고뇌/괴로움

2) 외적 갈등 : 인물 간 대립, 논쟁

3) 갈등의 역동적/복합적 전개 : 갈등의 주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경우

4) 갈등의 고조와 해소
→ 갈등이 존재한다면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 (갈등 O : 갈등 고조 / 갈등 X : 갈등 해소)
  

이야기 속 서술자(1인칭)  이야기 밖 서술자(3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비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내면 심리가 서술 안 됨

내면 심리가 서술됨


